
■ 국가인권위원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지지선언 환영보도(2021.10.28.)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적극 지지선언을 환영합

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2021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국정감사질의

중개진된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의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적극지지선언을환영합니

다.

지난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진행된국가인권위원회국정감사에서환경노동위원회소속

이수진국회의원(비례)는출신학교차별실태의만연함을지적하며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에대해질의하였습니다. 이에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출신학교 차

별금지법이발의된 상황을알고 있고이에적극적으로찬성할 의지가있습니다."라는 의

견을 표명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1조 ①모든국민은법 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우리는보이지않는 ‘사회적신분’에

의한 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조항에는

여러차별요소들을나열하며그중 ‘학력’을이유로한차별행위를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2020년교육부감사에서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료원의직원채용대학등급제가드러났고

2021년에는건국대직원채용에서는출신학교로등급을나눠점수를반영했다는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또한사교육걱정과더불어민주당강득구,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공동조사한

자료에따르면 92개 사립대학의채용실태를점검한결과, 심사평가표상학위, 출신학교에



따른차등이있는학교가 28개교로 30.4%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정부가장려하고있는블

라인드 채용은 단 1곳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그동안이에대한여러정책권고와의견표명을해왔습니다. 그럼에도불

구하고출신학교차별행위가계속발생하는것은법제도적장치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대국회에는교육영역의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채용영역의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각각발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출신학교를이유로합리적인이유

없이특정사람이나집단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금지하고출

신학교를블라인드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어겼을경우처벌이가능하도록하여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사회전반에고질적으로퍼져있는출신학교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

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에사교육걱정은 21대국회는반드시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제정할것을촉구합

니다. 또한 이번국가인권위원장의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적극지지선언과함께인권위및

관련된정부부처는이법이통과・제정될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로협력해야할것입니
다.

2021. 10.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


